
다이와보 - 2006년 춘하절용 소재로 입은 기분 제안 

다이와보는 2006년 춘하절용 소재전을 개최하였다. 소재전의 테마는 “for 

the good life(입는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)”로서 보다 더 (옷을) 입는 기분이 가

볍고, 소프트하고 촉감이 좋은 소재가 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안하였다. 

전시된 소재는 전부 350점이며, 2차 제품 샘플은 30점이다. 

초장면으로 뽑은 에어 컴팩트사는 새로운 섬유가 파인 데니어(fine denier)

의 레이온을 혼방하였거나 레이온 100%, 마 혼방, 면의 강연사로 만든 소재 

등의 폭을 넓히고, 보다 캐주얼한 신상품을 내놓았다. 아이템으로서는 남성

용 팬츠(men's pants) 등의 제품 샘플을 전시하였다. 

면 100%의 고밀도 직물로서 투습성과 방수성을 겸한 벤타일(Ventile ; 초장

면의 방수성ㆍ통기성이 좋은 면 직물)은 세번수 시리즈를 비롯해 세탁 가공, 

초소프트 가공의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. 제품 샘플로서는 코트와 남성용 자

켓을 전시하였다. 경 필라멘트ㆍ위 코튼으로 짠 “벤토네”도 파인 데니어를 

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소프트한 신상품을 제안하고 있다. 

또한 코트 소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선염 직물로서는 면ㆍ마 혼방이나 “T-

400”을 사용하였거나 세탁 가공을 한 신상품을 제안하고 있다. 폴리우레탄 

혼방의 면 스트레치 “큐론”은 블라우스 등의 아이템용으로 새로 80수로 짠 

“큐론 80”과 100수로 짠 “큐론 100”을 내놓고 있다. 

이 외에 이형 브라이트의 폴리에스터와 면을 교연하여 광택감이 있는 표

면 변화 소재나 편백(扁柏) 등의 꽃가루가 잘 붙지 않는 “히노가드” 등의 기



능 소재도 소개하였다. 

2006년 춘하절 상품으로 자랑할 만한 코트나 스트레치 소재로 여성용 상

하 세트복뿐만 아니라 걸쳐 입는 감각의 겉옷 아이템이나 팬츠용을 제안하

고 있다. 

소재전에서는 “세람스빈”이나 “미타피”, “수피마” 등의 “블레스티지 코튼”

을 비롯한 각종 차별화 소재를 새로운 어패럴의 관람객에게 패널 등으로 설

명하여 어필하였다. ♣ 

 


